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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유화학 “한국을 위협한다!”
한-중무역포럼, 5년 안에 무역수지 균형상태 … 외국인투자 급물살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수지 규모가 앞으로 3-5년 안에 거의 균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대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중국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개최한 한중무역포럼(의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제2차 대표위원회의에서 서울

대 정영록 교수는 한국의 중국 무역흑자는 현재 피크에 도달해 있지만 앞으로 수년 안에 수지균형 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중국 무역흑자는 2001년 49억달러, 2002년 64억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2003년 들어서는 1-5월 중에 

이미 40억달러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중국은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한국의 중장기적 수출능력은 저하되

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품 생산능력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중국 수출산업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제품의 한국시장에 대한 공략이 강화되면서 1차

산품과 노동집약적 생산품에 집중된 중국의 한국수출이 내구소비재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05-2008년 상해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완공되면서 한국의 중국 주

력수출품의 하나인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어 정영록 교수는 수개월 동안의 SARS 창궐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도착기

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0%나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제2의 차이나붐이 일고 있는 것이라면서 2003

년 전체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700-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무역포럼에서는 또 SARS 극복 이후 중국의 변화와 관련해 중국의 위생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라 컨테이

너 검색 강화 등 수입품에 대한 통관검역이 대폭적으로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한 중국인의 수산물 

소비도 줄어들어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등 일부 외국의 인민폐 절상요구 주장과 관련해 현오석 한중무역포럼의장은 중국의 수출이 증가

하면 한국의 중국수출도 늘어나는 한국-중국 양국 간 무역의 동조화와 한국의 중국 무역수지 흑자기조 등 양

국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 세무당국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장기간 지연하고 있어 자금 압박

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내외국기업 간 차별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화의 송종택 상무이사는 증치세 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외국기업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기관에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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